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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한국은 1996 년 OECD 에 가입한 이후 국민 생활 수준 제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1996 년과 2016 년 사이 OECD 평균과 한국의 1 인당 GDP 간 격차는 26%p 감소하였다. 활발할 수출 

증가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한국은 세계 8 대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다. 고도로 숙련된 

인력(한국은 OECD 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상위권 국가들 중에 하나다)과 연계된 

혁신(연구개발 부문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2 위에 해당한다)에 대한 집중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 수준이 최근 몇 년 간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2001-

2010 년 사이에 연 4.4%이던 것이 2011 년 이후로 2.8%라는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과의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고급품 시장에서는 

선진국에 밀리면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1996-2011 년 사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

2015 년 사이에는 OECD 평균 아래로 하락했고, 2015 년에도 한국의 노동 생산성 수준은 OECD 상위 

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제조 분야와 (중소기업 위주의) 서비스 

분야 사이의 생산성 격차 증가와 관련된다. 부문별, 기업별 생산성 격차의 증가는 임금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른 복지 분야에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로 변화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 차 산업혁명은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기술 진보로 인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신속히 적응하는 능력 덕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모든 한국인과 기업들 및 지역들이 4 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정책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든 한국인이 이러한 변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지만 인적 역량의 

불일치(skills mismatche)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 노동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여성의 잠재력 활용은 크게 부진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노동자를 수월하게 재배치할 수 있으므로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금 불평등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양질의 포용성 높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시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한국 기업이 이러한 변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높은 연구개발 투자 수준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핵심 디지털 기술을 취득하도록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며,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모든 지역이 이러한 변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4 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지역이 혁신 성과를 제고하도록 지역 기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통에서 주택 및 도시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연계하고 모든 정부 

수준에 걸쳐 협업을 강화하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 

OECD 는 한국과 오랜 협력 및 정책 대화를 이어온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 정책 분야에서 앞으로도 모범적 관행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길 기대한다. OECD 와 한국은 한국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촉진하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gel Gurría 

사무총장,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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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한국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었다  

지난 25 년 간 한국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OECD 내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기존 생산 모델이 동력을 잃으면서, 2012-

2015 년 사이에 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 아래로 하락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15 년 OECD 상위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그림 

1.1).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OECD 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GDP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또한, 생산성 둔화는 

생활 수준 향상 가능성을 제한하여 포용적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 또는 생산성이 실현될 때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악순환이 자리 잡을 위험이 

있는데, 기술 역량이 부족한 개인은 기회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정한  

저생산성 직종에 갇혀 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성장 

모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신생 기업과 고성장 소기업이 4 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그림 1.1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회원국 절반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상위 17 개국과 비교한 시간당 생산량(%) 

 

주: 2015 년 구매력 평가(PPP) 환율 적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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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부문별 및 기업별 생산성 차이가 크며                                                   

이는 가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과 주요 OECD 회원국 간 생산성 격차는 대체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2014 년 한국의 경우 제조 부문 대비 

48%였으나 OECD 평균은 86%였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발전은 서비스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자원을 이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의 

경쟁 압력이 약한 것은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낮은 R&D 

투자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은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서비스 부문 고용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은 1988 년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서 3 분의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생산성과 포용성 간 연계(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에 대한 OECD 연구 

보고서는 이처럼 확대되는 생산성 격차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2). 생산성이 높고 “최첨단 기술(frontier)”을 갖춘 대기업 

(대체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은 중소기업에 비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무역을 통한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은 편이다. 대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비해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게 되며 그것은 다시 기업 전반에 걸쳐 소득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이런 특징들은 네크워크의 외부성이 발현되는 지식기반 자본이 

고도로 축적된 분야나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활발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야에 있는 최첨단 기술 기업들은 지대 

축적(accrual of rents)을 통한 “승자 독식”의 메커니즘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림 1.2. 생산성의 차이가 소득 불평등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  

A. 2014 년 제조 부문 대비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B. 소득 분위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비율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  

 
 

주: 패널 A: 노동 생산성은 고용된 근로자 1 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된다. 패널 B.: 1990 년 또는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부터 2016 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년도까지의 자료.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OECD STI Database,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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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차세대 생산 혁명 및 디지털화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부분 전세계 경제 및 사회를 재편하는 차세대 생산 

혁명(NPR) 기술 및 폭넓은 디지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그림 1.3). 3D 

프린팅에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새로운 기술들은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기계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 공정의 오류를 제거하고, 일부 생산 라인에서는 

조립 과정을 축소하여, 일부 작업을 보다 안전하고 넓은 범위의 근로자가 

이용하게 하고 신제품과 공정 및 자재 개발에 시뮬레이션 방식 도입, 주요 

분야(보건의료)에서 이전에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주로 고소득 집단 및 

대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에도 잠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과 기관의 

무능함, 그리고 생산 공정 혁신에 대한 보완적 투자 결여, 조직의 변화 또는 

지식 기반 자산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은 경제 발전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적합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기술 역량을 향상 또는 재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며 NPR 기술 및 디지털화가 주는 기회에 포용성을 높여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화로 실현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의 포용성을 더욱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회 보장 및 노동 시장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한국이 국민, 기업 및 지역의 포용성을 보장하면서도 NPR 및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 1.3. 한국은 혁신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 

2015 년 기업 R&D 지출(BERD)의 구성 하위 항목과 전체 중 비중(%)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OECD 

Analytical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Database 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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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교육 개혁을 통해 인적 역량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한국의 디지털 변혁에 동참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적합한 인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적 역량은 가시적이면서 

직무 요건에 잘 부합할 경우 특히 가치가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는 

높은 인적 역량과 뛰어난 자질이 항상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PIAAC 성인 역량 조사(Survey of Adult Skills)에 따르면 약 

63%의 한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 이러한 불일치는 자격 과잉/과소, 역량 과잉/과소 상태 

또는 실제 일하는 직무 분야와 다른 전공 학과를 졸업한 노동자(전공 분야 

불일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전공 분야 불일치는 비교 데이터가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불일치가 항상 

노동자 임금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자격 과잉 또는 인적 역량 

과잉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전공 분야별 교육에 대한 투자 손실을 내포하며 

생산성 증대 및 혁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제도는 교육훈련 

기관과 노동 현장 간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 여건에 더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인적 역량 불일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권고사항:  

 청년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일터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 분야 불일치를 줄인다.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고용주를 참여시켜 교육 기관과 노동 현장 간 관계를 

강화한다. 

그림 2.1. 많은 한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2015 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의 전체 고용 중 불일치 합계(%)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2012 년 자료임.  

출처: OECD 계산은 성인 역량 조사(Survey of Adult Skills, 2012, 2015)를 근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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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성인은 끊임없이 인적 역량을 갱신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춰 생산성 격차를 좁히고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평생 학습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이용 

가능한 일자리 유형과 업무를 급속히 변화시키면서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적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 교육 수준은 높아졌으나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자 간 인적 역량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45 세 이상 성인의 인적 역량 수준은 OECD 성인 역량 

조사(PIAAC)에서 평가한 3 가지 인적 역량 영역에서 국제 평균을 밑돌고 있고,  

성인 학습 참여율은 특히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서 낮게 나타난다(그림 2.2). 

성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투자는 노동 이동성(worker mobility)을 

개선하고 한국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형평성을 기반으로 보다 

효올적으로 일자리를 배정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게 해 줄 것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을 제고해 기업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조기 퇴직 압력을 줄일 수 있다. 

OECD 권고사항: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같은 측정 기준을 통해 비 공식적인 

평생 학습 및 교육 경험을 인정하여 성인의 지속적 학습 및 인적 역량 향상을 장려한다.  

 평생 학습을 노동 시장과 더 연계하고 종업원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고용주를 참여시킨다. 

 진로 서비스 및 상담을 개선하여 평생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생 학습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생 학습 및 교육을 통한 성인의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해 저숙련 성인 및 고령 노동자를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그림 2.2. 한국은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자 간 인적 역량 격차가 크다 

2015 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의 연령대별 PIAAC 문해력 점수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2012 년 자료임. 

출처: OECD Survey of Adult Skills (2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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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모두가 양질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교육 및 훈련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 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 제도는 모든 개인이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ICT 포함),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역량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적 

역량(예: 기본 산술능력 및 문해력) 면에서 청년층 및 고령층 노동자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적 역량에 있어서도 세대 간에 중요한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2.3). 한국에서는 16-24 세 연령층의 5%가 이전에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웹페이지를 

스크롤하지 못한다고 보고해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55-65 세 

연령층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약 64%(OECD 평균인 32%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이 진정으로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려면 모든 노동자, 특히 

저숙련 고령 노동자들이 디지털 경제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데 필요한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OECD 권고사항: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ICT 포함),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저숙련 성인 및 고령 노동자들이 변화에 맞춰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림 2.3. 한국의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자 간의 디지털 인적 역량은 큰 격차를 보인다  

첨단 기술 환경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레벨 2 또는 3 을 기록한 성인의 비율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2012 년 자료임. 

출처: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2012, 2015), Table A3.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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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저숙련 고령 

노동자가 양질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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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축소는 포용적 생산성 증가를 촉진한다 

기업 내/기업 간 및 산업 부문 내/부문 간 지속적인 노동 재배치는 혁신을 

촉진한다. 노동 시장 유연성은 자원이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노동 시장이 파괴적 기술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고용 보호는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연구개발 지출을 낮춰 혁신 기업의 인재 영입을 저해하고  

첨단 기술 혁신에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한국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정부 

정책 및 기업 관행, 사회적 관습 및 노동 조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고용 

보호를 받는다. 그러한 보호 때문에 기업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주로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세금 및 

이전소득 이후 기준으로 OECD 평균 11.6%과 비교시 한국은 2014 년에 

14.4%임)을 높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높은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림 2.4).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축소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보다 포괄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더 큰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특히 훈련 활성화 조치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아래 참조).  

OECD 권고사항: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보다 투명하게 노동 유연성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대한 유인 요소를 줄인다.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적게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임금 소득의 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그림 2.4.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 및 대기업 직원의 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6 년 한국의 고용 유형별 및 기업 규모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기본급 

 

주: 독립 계약자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합계(모든 기업 

규모) 

고용인 1-4인 고용인 5-29인 고용인 30-299인 고용인 300인 이상 

임금 근로자 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노동 유연성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는 한국의 

혁신 성과를 

강화하고 임금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것이다.  



8 

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사회 보장은 새로운 고용 형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지난 20 여년 간 성숙되어 왔다. 근로 연령 인구의 약 

10%가 근로 연령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2011 년 이후 3 분의 1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수혜 범위는 노동자 집단 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도 

이에 해당된다(그림 2.5). 자영업 종사자는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법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는 보통 실업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고용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OECD 회원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몸이 아픈 노동자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OECD 회원국들은 자국의 제도를 조정해 이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격차를 좁히는 것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며, 

공통의 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미래 노동 현장에 

더 부합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하다.  

OECD 권고사항: 

 자영업자의 의무 가입, 기존 규정의 보다 엄격한 시행, 각 범주(또는 유형)별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보험 수혜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고용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고용주의 책임보험 및 기여형 현금성 질병 수당(재활 및 업무 복귀에 중점)을 통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한다. 

 보험형 급여 대신 호주의 완전 지원 제도(wholly assistance-based system), 영국의 

통합수급정보시스템(Universal Credit) 또는 강력한 활성화 유인책을 동반한 기본 소득과 

같이 보다 폭넓은 사회보장 급여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그림 2.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2015 년 총 고용 대비 고용 지위별 고용 비율(%) 

 

주: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4 년 자료를 그리고 

칠레, 한국 및 미국의 경우 2016 년 자료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는 2015 년 자료에 기반한다.   

출처: OECD (2017)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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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한국은 여성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육아에 매진하는 

연령대’의 여성 고용 비중이 특히 낮다(그림 2.6).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가 끝난 후에야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이러한 고용 단절은 여성의 경력과 소득, 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 복직자(mother returner)”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 급여가 

낮은 기간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강화하면 한국에서 예상되는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화로 인한 인적 역량 요구를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하다. 한국은 최근 육아 교육 및 보육 제도를 확대하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남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관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거나 유급과 무급  

사이에서 부모들의 노동 분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OECD 권고사항: 

 남성의 유급 육아 휴직 권리를 적극 장려하고, 장시간 노동 시간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업무 

관행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한다.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고 성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고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임금 격차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근로자, 정부 감사관  
및/또는 대중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그림 2.6. 한국의 여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30-45 세 연령대에서 낮은 편이다 

2016 년 인구 중 고용 비율(%) 

A. 한국 B. OECD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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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국민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디지털화는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 병원, 약국, 실험실, 보험회사, 정부, 통계 기관, 학계를 비롯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과 소셜 미디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매일 엄청난 양의 건강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에 포함된 지식을 이용하면 개인과 집단의 건강 및 질병 

관리뿐 아니라 보건 시스템 관리 및 행정, 그리고 건강과 질병 및 그 치료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개선하여 국가 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보건 의료 정보 체계를 아주 잘 갖춘 나라로 꼽힌다. 

보건 의료 제도 시행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도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이 연구에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은 

다소 떨어진다(그림 2.7). 또한 한국은 전자 보건 의료 기록에서 보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기존의 다른 보건 의료 데이터 세트와 

연계해 그 가능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  

OECD 권고사항: 

 다양한 데이터 출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측정 기준을 

발표하고 잠재적으로 지표 수를 확대한다. 

 공익 목적의 연구를 위한 의료 기관, 영리 목적의 연구자 및 외국 신청자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국가 보건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환자 정보를 담고 있는 통합 국가 전자의무기록(EHR)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개선된 제도 관리 및 연구 데이터를 축적한다. 

그림 2.7. 한국은 승인된 용도로 보건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승인된 보건 의료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성 지수(최하는 0, 최고는 6) 

 
주: 점수는 가용성, 성숙도 및 용도의 7 가지 요건을 충족한 주요 국가 보건 의료 데이터 세트의 비율을 나타낸다(최고 

점수=7). 

출처: OECD (2015), Health Data Governance: Privacy, Monitoring and Research,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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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규제 개혁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은 혁신과 기술 진보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규제 기관, 절차 및 제도는 그러한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에 대해 정부에 

경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법과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며, 신산업규제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애물을 파악한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통해 같거나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신규 혹은 개정된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을 막는다. 

그러나 이런 기관, 절차 및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체감되지 않는다.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나라에 속한다(그림 

3.1). 규제 특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는 보다 유연해지고 

성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규제 기관, 절차 및 제도가 전체 규제 

제도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2016 년 발의된 법안의 86%를 차지한 

국회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규제의 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충분치 않다.  

OECD 권고사항: 

 국회에서 영구 입법화되는 규제의 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고, 입법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입법 과정 초기에 참여하고, 자문과정 및 자문단에서 적절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이용하여 혁신에 부과되는 부담 및 간접적인 규제 
비용을 제한하고,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오직 승인에 기반) 규제에서 네거티브(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규제로 전환하여 유연성과 혁신의 여지를 증가시킨다.  

 경쟁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둔다.  

그림 3.1. 엄격한 제품 시장 규제는 혁신과 기술 진보를 방해한다  

2013 년 OECD 상품 시장 규제 지수(가장 느슨한 규제는 0, 가장 엄격한 규제는 6) 
 

  

출처: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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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완전한 

수익을 누리지는 못 하는 것 같다  

한국의 연구 개발 투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연구 개발 활동이 대규모 제조업체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의 숫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고, 이는 국가의 혁신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그림 3.2). 기업, 대학 및 정부 연구 기관 간의 연계가 약해서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기술이 이전되고 상용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 

한국은 국제 공동 저술 및 공동 특허 출원의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잘 통합되어 있지 않다. 

종종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필요한 기술력의 부족으로 장애에 부딪힌다.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대규모 지원을 직접 제공하고, 민간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주는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 혜택은 신생기업보다는 기존 기업에게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과를 개선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상당히 있다. 저생산성 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생산성 증가에 치명적이다.   

OECD 권고사항: 

 신생기업에 초점을 둔 벤쳐 캐피털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기업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기업 창업을 가속화한다.  

 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낮추고, 지원기간에도 시간적 제한을 
두면서, 신생 기업에 보다 초점을 둔다.  

 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막는 의욕 감퇴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대한 지원을 줄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기업들이 전세계 혁신 네트워크에 보다  연결이 잘 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학계, 사업체 및 
정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킨다.  

도표 3.2. 한국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많지 않다  

규모에 따른 혁신적인 기업의 비율 (%) 

 

출처: OECD (forthcoming),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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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면에서 뒤쳐져 있다  

한국 기업들은 가치 창출 및 생산성 증가에 대한 잠재력을 완전히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전사적 자원관리(ERP) 및 빅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의 단순한 

연결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그림 3.3). 그러한 기술은 예를 들자면 정보 

통신 기술 투자의 높은 고정 비용과 관련된 일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부터 

더 효율적인 사업 절차를 만들고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광대역 연결성 

부문에서 OECD 선도 국가에 속하지만 (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99% 이상),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60%(북유럽 국가의 경우 90% 이상)에 

불과하고,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은 36%(독일의 

경우 56%)에 불과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단지 13%(핀란드의 

경우 57%)만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강화가 

중요하지만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은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강력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보완적 지식 기반 자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OECD 권고사항: 

 디지털 변혁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디지털 기술의 사용 그리고 데이터 및 다른 
지식 기반 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조직 전체의 변화를 장려한다.  

 새로운 기술에 능숙한 기업의 참여와 정보 통신 기술 사용 수준이 낮은 저성과 기업의 
탈퇴를 장려하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3.3. 한국 기업은 핵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 면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2016 년 규모별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중 (%)  

 

 

주: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트트웨어, 컴퓨팅 파워, 저장 능력 등을 모은 하나의 세트로써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를 지칭한다. 데이터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1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제조업 및 비금융 

시장 서비스 기업을 참고한다. 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다: 소기업(10-49 명의 근로자), 중기업(50-249 명의 근로자) 

및 대기업 (250 명 이상의 근로자).   

출처: OECD (201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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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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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디지털 기술을 갖춘 전문 서비스는 큰 잠재력이 있다  

전문 서비스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사업 서비스 부문에 

속하고, 현대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전문 서비스는 최근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혜택을 받아 왔다. 비록 

자격증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건축 및 공학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다(그림 3.4). 회계 및 감사가 자유 무역 

파트너 국가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반면, 국제법 및 법률 자문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법에 의하면 한국의 

학위가 필수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서비스는 상품에 대한 무역 비용을 

낮추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 부문의 시장 개방성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전문 서비스 활동이 즉각적으로 자동화에 적응하고 

있고, 전문 서비스 자동화(PSA) 소프트웨어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PSA 는 전문 서비스의 조금 더 일상화된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다. 일단 디지털화되면 인터넷 상으로 전달이 되며,  

고객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다운로드될 수 있다.  

OECD 권고사항: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성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예를 들어 회계, 공학 및 건축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회계, 감사 및 법률 분야에서 외국 대학교 학점을 
인정한다.  

그림 3.4. 한국은 기술 전문적인 서비스 거래에는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회계 서비스에는 

덜 개방되어 있다   

2016 년 OECD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STRI) (0 은 가장 덜 제한적, 1 은 가장 제한적)  

 

출처: OECD (2016), Services Trade Restrictive Index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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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기업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디지털화가 국제 무역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거래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거래는 물론 디지털 

연계성 확장을 통해 가능해 지는 새로운 재화의 거래 모두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림 3.5). 또한, 디지털화는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즉, 더 많아진  번들형 제품들, 소형 포장 거래의 성장, 적시 공급에 

대한 더 큰 수요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매우 

경쟁적인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중요일 한 일이 될 것이다. 많은 거래에 

있어 물류 서비스 및 국경간 규제관리의 디지털화는 무역을 용이하게 해 

주고, 효과적인 위험 파악 및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데이터의 순조로운 전송은 정보 및 공정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조율 및 협조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합니다. 이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과 전자 인증서간의 조화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경 통관절차의 자동화와 합리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고, OECD 

무역 촉진 지수에 의해 측정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몇가지 영역이 있다.  

OECD 권고사항: 

 무역 촉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항소 절차를 개혁할 것을 고려한다.  

 전자 문서 및 실시간 국경간 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조율 및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 간의 조화를 높인다. 

 국가간 기관들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과 체계적으로 통제 결과를 
공유하여 위험 관리를 개선한다.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요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피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촉진을 보장한다.  

그림 3.5. 인터넷 사용은 더 많은 목적지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A. 2010 년 인터넷 사용과 수출된 제품        숫자 

간의 상관관계 

B. 2010 년 인터넷 사용과 수출 시장의       

숫자 간의 상관관계  

  

주: 다른 변수를 통해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막기 위해 잔차들은 1 인당 GDP, 시장 규모, 국가 특정 고정 효과, 그리고 

시간 더미에 대한 거래 결과에 대한 회귀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출처: OECD (2017) "Digital trade and Market Openness – a scop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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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은 

생산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써 

디지털 무역 환경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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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지역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또한 농촌지역은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혜택을 누려야 한다 

농촌 지역도 몇 가지 이유로 차세대 생산 혁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혁은 근무지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첨단 제조업은 인터넷 

서버와의 근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토지와 신뢰할 만한 에너지 자원의 

가용성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농업과 같은 분야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영역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통합 설계-제조 환경을 포함한 더 

많은 모바일 생산 공정은 분산된 형태의 생산 방식의 범위를 넓혀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적 변화는 보통 기존의 인적 역량 및 기술을 갖춘 곳에 

혜택을 준다. 농촌 지역은 일반적으로 낮은 기술력을 가진 노령층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그림 4.1), 한국의 2015-2050년 사이 인구 노령화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은 공식적으로 혁신 과정에 필요한 과학에 기반한 혁신제도와 

경제 활동의 밀도가 부족한 편이다. 농촌 지역사회를 차세대 생산 혁명에 

대비하게 하려면 이러한 지역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OECD 권고사항:   

 개선된 공공 서비스 공급 및 도시로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광대역 및 
교통수단 제반시설을 개선한다.  

 농촌 지역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절대적 우위 지역과 연결된 해당 지역 
중심지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적 역량 부족을 해결하고,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 활동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 노동 시장의 성과를 지원한다.  

그림 4.1. 한국의 농촌 지역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년 지역별 의존 비율 

 

주: 농촌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된다. 의존 비율은 15-64 세 인구 대비 15 세 미만 및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출처: OECD Region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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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지역을 위해 디지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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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교통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대중 교통 디지털화의 선두주자다. 통합된 이동 및 지불 카드를 

도입해 사용자들이 일회용 승차권 혹은 대부분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다수 대중 교통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교통 수단에 

대한 환승시, 할인 혜택도 받는다. 대중 교통수단 이용 및 다중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동 제도는 원래 서울에서 개발되었지만 이후 한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부처 간의 아이디어와 자원 공유가 귀중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일부 도시는 스마트 

교통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평균 통근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4.2). 

국토교통부(MOLIT) 는 승차요금 지불 기기로부터 얻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행자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버스와 택시 내에서 운전자 행동을 모니터하며, 도로 안전을 제고하는 

인텔리전트 교통 기술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도시 재생 및 스마트 

도시와 같은 몇 개의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목표를 일치시켜,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에 걸친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접근성이 훨씬 좋고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망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은 혼합 사용 지역을 장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OECD 권고사항: 

 교통수단, 주택 및 기타 정책에서 스마트 기술 사용의 시너지를 추구하여 통근 시간을 
줄이고 복지 성과를 개선한다.  

 주민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서 공공 교통수단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정부의 
재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림 4.2.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보낸 주당 평균 시간(분) 

 

출처: OECD (2017), Urban Transport Governance and Inclusive Development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263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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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공 

교통수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이다. 

교통수단, 주택 및 

도시 정책 분야의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연계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조를 

강화하면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을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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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국 지역을 위해 디지털화를 

최대한 활용 

정보 통신 기술은 스마트한 물 관리를 장려할 수 있다  

물의 희귀성이나 홍수 및 오염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제한된 옵션 하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한 물 관리(SWM)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추진된 스마트한 물 관리는 물 사용, 수질 및 누수에서브터 

강우량이나 저수 공간의 예상까지 모든 것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산이 되면서 한국의 물 고갈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상당량의 수자원이 손실된 상태이므로 이것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그림 4.3). 그러한 실시간 정보는 홍수 및 가뭄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가정 내 물 사용의 효율성을 장려할 수 있다. 

공급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스마트한 물 관리 능력(예: 구축된 저수지의 

최적 활용 및 누수 최소화)은 기반시설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도시의 수요를 높여 서비스 제공 회사를 위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년에 정보 통신 기술을 물 

관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스마트한 물 관리를 개시하면 희소성과 

물 사용에 대한 기회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는 수도 요금 

체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스마트한 물 관리 혁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OECD 권고사항: 

 이용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로 구축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고, 최종 물 사용자에게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약간의 경쟁을 고려한다.  

 물의 가치(희소성과 물 사용의  기회비용)를 반영하는 가격 체계와, 물과 하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반영하는 수도요금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물 관리를 간소화하고, 지역 기관의 노하우을 강화하며, 특히 분지 및 도시 지역에 있는 
물 사용자의 관심을 체계적으로 유도하여 사회 혁신에 따른 기술 진보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물 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장려한다. 

그림 4.3. 한국 수자원의 상당한 양이 매년 상실되고 있다  

1986-2015 년 평균 수자원 상태 (연간 1 억 m3) 

 

 

 

 

 

 

 

 

 

 

주: 홍수 유출량은 6 월에서 9 월 사이에 측정된다.  

출처: MoLIT (2017), The 4th Long-term Comprehensive Plan of Water Resources (2001-2020), 3rd revision. 

정보 통신 기술 기반 

스마트한 물 관리는 

물 고갈 위험에 대한 

한국의 회복력을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수입을 

증가시킨다. 

스마트한 물 관리는 

물의 관리와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반영하는 

수도요금 체계와 

민간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1, 323 (100%) 

총 수자원 

760 (57%)  

가용 수자원 

563 (43%)  

손실 

548 (41%)  

홍수 유출 

212 (16%)  

정상 유출 

388 (29%)  

바다로 방출 

122 (9%)  

강물 사용 

209 (16%) 

댐 물 사용 

41 (3%) 

지하수 사용 

372 (28%) 

총 수자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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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는 OECD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들이 개혁을 실현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시기 적절한 우선사항에 따라 OECD의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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